
‖제19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서류심사평‖

 제19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총 26개 지역에서 46명의 지원자가 

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. 4인으로 구성된 정순왕후 예비심사단이 

신중한 논의 끝에 16명의 제19대 예비 정순왕후를 선발하였습니

다. 

 정순왕후 선발대회의 대회 취지와 “자주동천 여인, 500년의 사랑

을 말하다”라는 올해 주제에 맞추어, 정순왕후의 정신과 삶을 재

조명하고 정순왕후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 

소양과 진취성을 겸비한 참가자 중심으로 본선 참가자를 가렸습

니다.

 서류심사로 선발된 16명의 본선참가자는 정순왕후라는 인물에 

대한 재조명 및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으며, 

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정순왕후라는 인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

발견하고자 하는 능동적 사유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

이 있습니다.

 한편 올해로 19회 째를 맞이한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어느 때보

다 높은 참여자가 접수되어 전국규모 대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

수 있었습니다. 주관단체인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와 영월문화재단

은 이러한 성원을 보여주신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

은 감사를 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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